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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A3) 울산산업단지 인근에서의 저농도 황화수소 측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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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론

황화수소는 울산지역의 악취 원인물질로 잘 알려진 물질 중 하나로 비스코스 레이온공장, 하수 및 산업폐

수, 매립장의 침출수, 축산시설, 석유정제 및 화학제조 시설, Kraft 펄프시설 등 발생원도 다양하다고 할 수 

있다. 이 중 Kraft 펄프시설에서의 황화수소를 포함한 황 화합물의 배출량(EPA, 1973; Hansen, 1962)이 많고 

이로 인한 광범위한 지역까지 악취 피해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. 이러한 이유로 Kraft 펄프시설에서도 악취피

해에 따른 민원을 감소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악취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. 본 연구

에서는 울산산단에 위치한 Kraft 펄프시설에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황화수소가 해안을 따라 이동하는지 

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해안가 몇 몇 지점에 관측소를 설치하여 황화수소 농도를 측정하였으며, 측정된 농도

가 악취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.

2. 실험 방법

  관측지점은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업단지 남단에 위치한 펄프공장 생산시설로부터 약 1.0 km, 2.6 km, 

5.6 km, 20 km 떨어진 4 곳을 측정지점으로 하였다. 황화수소를 연속으로 측정하기 위해 각 지점에 H2S 

Analyzer (Teledyne Advanced Pollution Instrumentation, USA) 설치하여 5분마다 대기중 공기를 ppb 농도수

준까지 측정하였다. 측정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로 하였다. 

3. 결과 및 고찰

  총 측정일수 775일 중 A지점에서 36일, B지점에서 38일, C지점에서 2일이 주거지에서의 악취배출허용

기준을 초과하였으며, D지점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없었다. 그러나 펄프제조시설로부터 A

지점은 초과일수는 B지점에 비해 적지만 검출된 농도는 B지점을 상회하였으며, 공업지역 악취배출허용기준

은 60 ppb를 초과하는 경우도 1회 관측되었다. 울산 산단내 황화수소의 발생원으로 PRTR상에는 3개 사업장

(정유, 화학)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, 펄프공장의 경우는 PRTR상 황화수소 배출을 확인할 수 없었다. 검출된 

황화수소의 농도로 비추어 볼 때 펄프공장에서 황화수소가 배출된다고 추정되며 향후 각 측정소에서 황화수

소 측정과 함께 기상자료를 결부시켜 검토한다면 남서쪽 해안가에 미치는 황화수소 배출원에 따른 기여도를 

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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